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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통종합처리장(SPC)을 이용한 콩, 팥의 정선 및 선별

한원영1*, 류종수1, 박진기1, 원옥재1, 윤영호1, 한길수1, 정태욱1

1경상남도 밀양시 점필재로 20,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생산기술개발과 

[서론]

유통종합처리장을 이용해 콩의 정선 및 선별을 실시해 순도분석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. 팥은 무게에 따라 중대립종, 중립

종, 소립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, 종실 크기별 선별망 크기 기준의 미비로 기계를 이용한 선별 작업이 어려워 팥 종실 크기에 

따른 선별망 크기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.

 

[재료 및 방법]

국립식량과학원 생산기술개발과에 설치된 콩유통종합처리장을 이용해 장류용 콩인 대원콩, 나물용으로 해품콩으로 정선과 

선별(벨트선별 및 입자선별)을 실시하였다. 입자선별시 체 크기는 정부수매기준인 장류용으로 7.00mm, 5.60mm, 4.00mm, 

나물용으로 6.0mm, 5.60mm, 4.00mm를 이용하여 대, 중 소로 구분하였다. 정선과 선별 후 콩의 순도분석에 필요한 특성과 정

부수매지침에 있는 정립율과 입도율 등을 조사 하였다. 3반복으로 시험을 실시하였다. 

[결과 및 고찰]

콩의 경우 정선과 선별시 깨진 콩 비율이 대원콩은 평균 2.3%, 표준편차 0.84%, 해품콩은 평균 1.9%, 표준편차 0.42%로 해품

콩이 낮았다, 크기 비율별로 구분하면 대원콩은 대립종이 97.06%, 중립종이 1.44%, 소립종이 0.74%이고, 찌거기 등은 0.77% 

였고, 해품콩은 대립종이 0.10%, 중립종이 98.65%, 소립종이 0.50%, 찌거기 등이 0.75%였다. 순도분석을 해보면 정립율이 

대원콩 99.68%, 이품종이 0.14%, 이물이 0.18%로 순도율은 99.68%이고, 해품콩은 99.73%, 이품종이 0.13%, 이물이 0.14, 

순도율이 99.73%였다. 입도율은 99.9%였다. 정부수매기준시 콩의 크기에 따라 대립종, 중립종, 소립종으로 구분하여 등급을 

나누며 각 등급내에서 1등에서 3등, 등외는 정립율과 입도율이 다르다. 이 차이에 따라 수매가격은 차이가 있다. 7.00mm 선별

체에서 정립율이 90%과 입도율이 70%시 대립종 1등이다. 콩유통종합처리장을 이용한 정선과 선별시 정립율은 9.9%, 입도

율은 29.0% 이상 높일수 있었다.

팥은 선별망 크기별로 중대립종(5.60mm), 중립종(5.00mm), 소립종(4.00mm)으로 분류되었다. 5.6mm 선별망에서 70%이상

(무게 기준) 통과하지 않고 남은 팥을 포함되는 것이 중대립종이며(아라리, 검구슬), 5.0mm 선별망에서 70%이상(무게 기준) 

통과하지 않고 남은 팥을 포함되는 것이 중립종(새길팥, 연두채, 칠보팥, 홍언, 충주팥, 중원팥, 금실팥), 4.0mm 선별망에서 

70%이상(무게 기준) 통과하지 않고 남은 팥을 포함되는 것이 소립종(중부팥)이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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